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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otential of coffee waste (CW) and used frying oil (UFO) as an additive in the production of 
pitch pine (PIP) and Mongolian oak (MOK) pellets. Ash contents obtained from CW and UFO were 0.5% and <0.1%, respectively. 
The calorific values of UFO (31.4 MJ/kg) and CW (26.3 MJ/kg) are higher than PIP (20.6 MJ/kg) and MOK (19.1 MJ/kg). For pellets 
fabricated using a pilot-scale flat-die pellet mill, regardless of fabricating conditions, moisture content (MC) and bulk density of PIP 
and MOK pellets satisfied the A1 wood pellet standard for residential and small-scale commercial uses, as design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NIFOS)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CW was used as an additive, durability of PIP pellets made with 
12%-MC sawdust and MOK pellets increas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producing PIP and MOK pellets could be by adding 20 
mesh CW as an additive and the using of 12%-MC sawdust. However, durability of PIP pellets and ash content MOK pellets did not 
satisfy the A1 wood pellet standard of NIFOS. Thu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the properties of wood pellets with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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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목재펠릿은 보관 용이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연료용 에너지로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목재펠릿 시장은 지난 20년간 크

게 성장하였으며, 2027년까지 약 168억 달러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1] 국내 시장규모도 유사하게 큰 폭으로 증

가하여 2020년 33만 톤의 국내산과 290만 톤의 수입산 목

재펠릿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목재펠릿의 구

성원료 및 형상으로 인하여 취급 및 운송 시 파쇄현상 및 미

세분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5]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옥수수, 카사바, 완두, 고

구마, 쌀, 밀, 참마 등에서 분리한 전분과 같은 유기물과 리

그닌 등을 목재펠릿 생산에 있어 첨가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6~8] 그러나 전

분계 첨가제는 식량 자원인 관계로 윤리적 그리고 비용적

인 측면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다. 리그닌계 첨가제의 경우, 

국내에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목재펠릿의 국내생

산에 있어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저렴하고 국내에서 확보가 용이한 천연물계 

첨가제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목재펠릿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가능

한 첨가제 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식품산업 폐기물인 

커피박 및 폐식용유가 도출되었다. 커피박의 경우, 국내 발

생량이 2012년 약 9.3만 톤에서 커피소비의 증기와 함께 

2019년 약 15만 톤으로 1.6배 증가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수거 및 처리가 매우 제한적이었

다.[9]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2022년 

3월부터 커피박을 생활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까지 커피박을 원료로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개

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체 바이오연료 제조

용 원료로 이용하는 다수의 연구도 진행되었다.[10~13] 

한편 외력 외에 수분 흡착도 목재펠릿의 생산 원료가 대

부분 친수성의 목분을 사용하는 관계로 고습한 조건에서 

내구성뿐만 아니라 발열량 저하를 유발한다. 이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소수성의 지방산을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목

재펠릿은 내습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발열량도 증가하여 이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4~18] 지방산 중에서 폐

식용유는 학교 급식실, 패스트푸드점, 치킨집 등에서 대량

으로 배출되고 있어 국내에서 다른 지방산과 비교하여 확보

가 용이하다. 따라서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목재

펠릿을 제조하는 연구가 국내에서 수행되었다.[19,20] 커피

박 또는 지방산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고체 바이오연

료의 상용화를 위하여 파일럿~대량생산 규모의 펠릿성형

기로 생산된 고체 바이오연료 특성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 보고나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바이오오일은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급속열분해 공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액상의 물질로서, 목재칩과 비교하여 

3배 정도 높은 에너지밀도를 보유하며, 저분자의 유기산부

터 페놀류, 무수당류, 올리고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1]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바이오오일을 열이나 전력생산용 용

도인 보일로나 가스터빈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22]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간벌재, 폐잔목, 일반 폐목

질 자원을 이용한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펠릿 제조용 원료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낙엽송 및 소나무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두 수

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용도가 제한적인 관계로 안정적

인 공급이 가능한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목분에 국내에

서 확보가 용이한 커피박과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피스톤 및 파일럿 규모의 평다이 성형기를 

이용하여 펠릿으로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리기다소나

무 및 신갈나무 펠릿의 연료적 특성 및 내습성 측정을 통하

여 커피박 및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목재

펠릿의 품질 측면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유통센터(경기, 여주)에서 공

급받은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목분을 본 연구의 목재펠

릿 제조용 주원료로 사용하였다. 공급받은 목분은 각 원목

을 7 mm 폭의 초경날이 부착된 초프밀(YM-450BM, ㈜유

림기계, 경북 경산)로 파쇄 및 건조한 것으로 리기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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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갈나무 목분의 함수율은 각각 6.1%와 13.1%로 측정되

었다. 이 목분을 4 mesh(< 4.75 mm) 표준체로 선별하여 

펠릿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펠릿 제조에 앞서 각 목

분의 함수율을 조습과 건조를 통하여 10% 및 12%로 조절

하였다.[23]

목재펠릿의 연료적 특성에 미치는 첨가제의 영향을 조사

하기 위하여 식품부산물인 커피박, 폐식용유와 폐식용유에 

대한 대조구로서 바이오오일을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첨가

제의 사용량은 목분의 전건무게를 기준으로 2 wt%로 조절

하여 펠릿을 제조하였다. 커피박은 충북대학교 교내에서 영

업 중인 커피판매점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높은 함

수율(약 60%)로 인하여 기건 및 오븐 건조를 통하여 6±1%

까지 건조하였다. 이를 가정용 믹서로 파쇄한 후, 20 mesh 

(< 1.27 mm) 및 40 mesh(< 0.635 mm) 표준체로 선별

하여 펠릿 제조를 위한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폐식용유는 

맥도날드(충북, 청주)에서 감자튀김을 조리하고 남은 기름

으로 무상으로 공급받았으며, 2021년 9월 기준 17,000~ 

20,0000 원/20 리터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4] 

폐식용유는 40 mesh(< 0.635 mm) 표준체를 사용하여 이

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바이오오일은 소나무의 급

속열분해를 통하여 제조한 것으로 서울대학교의 바이오매

스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실(강원, 평창)로부터 공급받아 사

용하였다.

 

2.2 펠릿제조

목재펠릿은 제조조건에 따른 품질 측정값의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목분과 첨가제의 총 중량을 1.2 g로 조절하

여 피스톤식 펠릿 성형기로 Kim, et al.(2022)에 의하여 

제조한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25] 펠릿 제조에 앞서 

목분과 커피박의 혼합은 목분을 넣은 50 리터의 플라스틱 

통에 10회에 걸쳐 커피박을 넣고 충분히 흔들어 펠릿 제조

용 원료로 사용하였다. 폐식용유와 바이오오일은 약 1 cm

의 높이로 분포시킨 일정 중량의 목분을 사각쟁반과 함께 

저울에 올려놓고 분무기로 정해진 양만큼 분사하여 적용하

였다. 제조된 펠릿의 평균 직경과 길이는 각각 7.4~7.5 

mm와 17.5~18.0 mm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펠릿은 전반적으로 길이가 10.0 

mm 이하로 측정되었다.  

파일럿 규모의 평다이 펠릿성형기[㈜ 해표산업, 전남 담

양군]를 이용한 펠릿 제조는 첨가제의 양을 목분의 전건중

량 기준 2 wt%로 조절하여 Kim, et al.(2022)에 의하여 

수행된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25] 펠릿의 품질평가

는 Yang, et al.(201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0분간 생산

된 펠릿을 10분 단위로 분리하여 모은 후, 무작위로 선정하

여 측정하였다.[23]

2.3 품질평가

각 펠릿성형기에서 제조된 펠릿은 실험실 내에서 최소 24

시간의 자연건조를 실시한 후,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

펠릿 품질규격”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함수율, 발열량, 회

분 함량, 내구성, 겉보기밀도를 측정하였다.[26] 한편 제조

된 목재펠릿의 내습성은 중량이 측정된 펠릿을 25℃와 90%

의 상대습도가 유지되는 항온항습기에 넣고, 3시간 후에 꺼

내어 항온항습 전후의 펠릿 중량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모든 

품질 항목의 측정값은 3회 반복의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2.4 실험설계 및 통계학적 분석 

목재펠릿의 각 품질에 대한 개별 인자들의 영향은 분산

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p<0.05 수준

에서 영향을 받았을 경우 Fisher’s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t: 최소유의차) 검정을 위하여 다중비교 방법 중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tudent t-test에 의해 각 평균값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첨가제의 연료적 특성

Table 1은 첨가제로 사용된 커피박, 폐식용유, 바이오오

일의 연료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수거된 커피박의 함수

율(61%)은 매우 높았으나, 상온 및 오븐건조를 통하여 함

수율을 용이하게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폐식용유는 대부분 지방/오일로 구성되어 있어 수분

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바이오오일의 함수율은 높

았는데 이는 수분을 이용한 급속열분해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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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uel characteristics of pitch pine and Mongolian oak pellets fabricated with used frying oil, coffee waste and bio-oil 
as an additive using a piston-type pellet mill

Production conditions Moisture 
content 
(%)

Ash 
content 
(%)

Calorific 
value 
(MJ/kg)

Durability 
(%)Type of sawdust

Moisture content 
of wood particles

Additive
1
 

Pitch pine

10%
No binder

7.6
0.4 20.6

97.7

12% 7.0 97.5

10%
Used frying oil

7.0
0.5 20.2

86.1

12% 5.9 93.8

10%
Coffee waste

3.1
0.5 20.0

97.8

12% 5.9 98.4

10%
Bio-oil

4.1
0.5 19.9

99.3

12% 6.3 99.1

Mongolian oak

10%
No binder

6.0
0.9 19.1

97.5

12% 7.0 95.0

10%
Used frying oil

6.8
1.0 19.3

88.7

12% 5.9 91.5

10%
Coffee waste

3.1
1.0 19.9

96.9

12% 6.3 97.4

10%
Bio-oil

4.1
1.3 19.3

96.3

12% 6.3 97.1

NIFOS A1 standard for residential and small-scale commercial uses2 ≦ 10 ≦ 0.7 ≧ 16.5 ≧ 97.5
NIFOS A2 standard for residential and small-scale commercial uses2 ≦ 10 ≦ 1.2 ≧ 16.5 ≧ 97.5
NIFOS B standard for residential and small-scale commercial uses2 ≦ 10 ≦ 2.0 ≧ 16.5 ≧ 97.5

NIFOS I1 standard for industrial use2 ≦ 10 ≦ 1.5 ≧ 16.5 ≧ 97.5
NIFOS I2 standard for industrial use2 ≦ 10 ≦ 3.0 ≧ 16.5 ≧ 96.5
NIFOS I3 standard for industrial use2 ≦ 10 ≦ 5.0 ≧ 16.5 ≧ 95.0

1 Weight ratio of wood particles to additive was adjusted to 98 wt% to 2 wt% on a oven0dry weight basis.
1 Specification of wood pellets designa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at the Republic of Korea.

Table 1. Fuel characteristics of coffee waste, used frying oil 
and bio-oil used as an additive

Moisture 
content (%)

Ash 
content (%)

Calorific 
value (MJ/kg)

Coffee waste 2.5 0.5 26.3

Used frying oil < 0.1 < 0.1 31.4

Bio-oil 22.1 0.9 17.8

회분 함량의 경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오

오일이 0.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반응기 내의 열분해 과

정에서 분해되지 않은 무기물 성분과 바이오오일을 구성하

는 저분자량 성분 간의 결합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22] 

커피박은 본 연구에서 공시재료로 사용된 리기다소나무의 

회분 함량(0.4%)과 유사한 양의 회분을 함유하고 있었으

며, 폐식용유는 회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다. 

발열량의 경우, 폐식용유는 많은 양의 지방/오일의 함유

하고 있어 예상대로 매우 높았으나, 바이오오일은 본 연구

에서 펠릿 원료로 사용된 목분(리기다소나무: 20.6 MJ/kg; 

신갈나무: 19.1 MJ/kg)과 비교하여 낮았는데(Table 1 참

조), 이는 바이오오일에 함유된 수분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

과라 생각한다.[22] 커피박의 발열량은 리기다소나무보다 높

았는데, 이는 커피박에 함유된 일정량의 지방/오일에서 기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11]

3.2 피스톤식 펠릿성형기로 제조한 펠릿의 연료적 
특성 

피스톤식 펠릿성형기로 제조된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

무 펠릿의 함수율은 목분 함수율과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Table 2 참조), 모든 펠릿의 함수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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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 10%)을 만족

하였다.[26] 

회분 함량은 첨가제없이 목분만으로 제조된 펠릿의 경우 

전체적으로 리기다소나무보다 신갈나무 펠릿에서 높게 측

정되었는데, 이는 신갈나무 자체의 높은 회분 함량에서 기

인한 것이다(Table 2 참조). 첨가제가 회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부분의 펠릿에서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높

은 회분 함량을 가진 바이오오일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

한 신갈나무 펠릿에서는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다. 발열량

은 목분 자체의 발열량이 높은 리기다소나무 펠릿이 신갈나

무 펠릿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편, 첨가제와 함께 제조

한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펠릿의 발열량은 각각 감소 

및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측정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목재펠릿의 전체 전

건중량 대비 2 wt%의 첨가제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

라 생각한다. 한편 리기다소나무 펠릿의 회분 함량은 첨가

제의 사용여부 및 종류와 목분 함수율과 상관없이 국립산

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 0.7%)을 만족하

였다.[26] 반면 무첨가제, 폐식용유와 커피박을 첨가제로 사

용하여 제조한 신갈나무 펠릿은 A2 기준을 그리고 바이오오

일과 함께 제조한 신갈나무 펠릿은 I1 기준을 만족하였다.[26] 

내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리기다소나무 펠릿에서 신갈

나무 펠릿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첨가제로 폐식

용유의 사용은 펠릿의 내구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Table 2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폐식용유가 비수용

성인 관계로 목분 간의 접착제로서 작용하지 않았거나, 압

밀화 과정에서 폐식용유가 윤활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다

이 홀에서 빠르게 출사되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3] 제

조된 펠릿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펠릿의 길이가 매우 짧

거나 일부에서 압밀화되지 않고 목분의 형태로 출사되는 

것으로부터 추정한 것이다. 한편, 10% 함수율의 리기다소

나무 목분에 첨가제로 커피박을 사용하여 제조한 펠릿의 

내구성은 목분만으로 제조한 펠릿과 차이가 없었으나, 12%

의 목분 함수율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커피박에 함유된 

단백질, 리그닌 등과 같은 성분이 높은 함수율에서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여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27] 

반면, 리기다소나무 목분에 바이오오일의 첨가는 펠릿 내

구성을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커피박과 마찬가지로 다양

한 자분자량의 성분으로 구성된 바이오오일이 압밀화 과정

에서 목분 간의접착제 역할을 수행하여 나타나 결과라 생

각한다.[22] 신갈나무 펠릿에서 바이오오일이 내구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의 목분 함수율에서는 첨가

제의 사용과 함께 감소하였으나, 12%의 목분 함수율에서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오일이 첨가제로 사

용된 신갈나무 펠릿에서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목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추론

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향후 신갈나무 목분의 함수율을 

12% 이상으로 조절하여 펠릿을 제조한 후, 펠릿 내구성을 

측정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Fig. 1은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펠릿의 함수율과 내

구성에 분말형태의 첨가제로 사용된 커피박의 입자 크기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펠릿 함수율은 전반적으로 

40 mesh의 커피박과 함께 제조하였을 때 낮았는데, 이는 

분말크기의 감소와 함께 커피박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수분

과 결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

한다. 그러나 12% 함수율의 리기다소나무 목분으로 제조한 

펠릿의 함수율은 40 mesh 크기의 커피박과 제조한 펠릿에

서 높았는데, 이는 목분 자체의 높은 함수율로 인하여 압밀

화 과정에서 수분이 충분히 증발되지 않았거나 또는 미세

한 크기의 커피박이 압밀화 과정에서 목분 내에서 수증기 

이동을 제한하여 나타난 결과라 추정된다.[25] 그러나 수종, 

목분 함수율, 커피박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펠릿의 함수

율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의 A1 기준(≦ 10%)

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내구성의 경우, 12%의 목분 함수율에서 제조한 리기다

소나무 펠릿과 10%의 목분 함수율에서 제조한 신갈나무 펠

릿은 커피박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Fig. 1 참조). 

그러나 10% 함수율에서 제조한 리기다소나무 펠릿과 12% 

함수율에서 제조한 신갈나무 펠릿의 내구성은 20 mesh 크

기의 커피박과 제조하였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종별 목분 함수율과 첨가제인 커피박의 분말크기 

간에 상호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구성이 

우수한 펠릿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종별 목분 함수율과 첨

가제로 사용된 커피박 분말 크기의 최적 범위를 결정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내구성 측정치

를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과 비교한 결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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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article size of coffee waste on the moisture 
content (left) and durability (right) of wood pellets 
fabricated with pitch pine and Mongolian oak sawdust 
of 10% or 12% moisture content using a piston-type 
pellet mill

Table 3. Moisture content, bulk density and durability of wood pellets fabricated with pitch pine and Mongolian oak sawdust 
of 10% or 12% moisture content using a flat-die pellet mill

Production conditions
Moisture content 
of pellets (%)

Durability 
(%)

Bulk density 
(kg/m

3
)Type of sawdust

Moisture content of 
wood particles

Additive
1
 

Pitch pine

10%
No binder

9.3 97.6 693

12% 7.6 93.3 617

10%
Coffee waste

6.0 94.3 731

12% 8.3 95.2 596

10%
Used frying oil

5.9 95.8 X

12% X X X

Mongolian oak

10%
No binder

5.6 94.0 712

12% 7.7 96.8 645

10%
Coffee waste

7.1 97.8 662

12% 6.2 97.6 674

10%
Used frying oil

7.1 94.8 X

12% X X X
1 Weight ratio of wood particles to additive was adjusted to 98 wt% to 2 wt% on a oven0dry weight basis.  

x means that it was not measured because sawdust was not pelletized,

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펠릿은 12%의 목분 함수율에서 20 

mesh 크기의 커피박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 제조조건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12%의 목분 함수율에서 20 mesh 크기

의 커피박을 첨가제로 적용하는 것이 제조비용의 절감 및 

펠릿품질의 향상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평다이 펠릿 성형기로 제조한 펠릿의 연료적 특성 

피스톤식 펠릿성형기로 제조한 펠릿의 품질측정 결과 및 

첨가제의 경제성을 토대로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목분

에 제조비용이 고가인 바이오오일을 배제하고 커피박과 폐

식용유를 첨가하여 파일럿 규모의 평다이 펠릿성형기로 펠

릿을 제조하였으며, 그에 대한 연료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펠릿

의 함수율은 목분의 수종과 함수율 및 첨가제의 종류와 상

관없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 10%)

을 모두 만족하였다.[26] 그러나 리기다소나무 목분에 첨가

제로 커피박의 사용은 펠릿의 내구성을 감소시켰으며, 12% 

목분 함수율에서 제조한 펠릿에서만 I3 기준(≧ 95.0%)을 

만족하였다. 겉보기밀도의 경우, 10% 목분 함수율에서는 

A1 기준(≧ 97.5%)을 그리고 12% 목분 함수율에서는 I3 

기준(≧ 95.0%)을 만족하였다. 신갈나무 목분에 커피박의 

첨가는 펠릿의 내구성을 향상시켰는데 이는 리기다소나무

보다 비중이 높아 압밀화 과정에서 커피박이 접착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목분 간의 간격이 충분히 접근하

여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반면 신갈나무 펠릿의 겉보기

밀도는 10%와 12%의 목분 함수율에서 각각 감소 및 증가

하였는데 이는 12% 함수율의 신갈나무 목분이 10% 함수율

의 목분보다 압밀화과정에서 용이하게 연화되면서 목분간

의 간격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라 추정된다. 한편 커피박

과 함께 제조한 신갈나무 펠릿의 내구성과 겉보기밀도는 

목분 함수율과 상관없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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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isture absorption of pellets fabricated with pitch 
pine and Mongolian oak sawdust of 10% moisture 
content using a flat-die pellet mill under constant 
condition (temperature at 25°C, relative humidity at 
90%) for 3 hours

격 A1 기준(내구성: ≧ 97.5%; 겉보기밀도: ≧ 600 kg/m3)

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펠릿의 경우, 10% 목분 함수율에서는 펠릿의 길

이가 매우 짧거나 일부 펠릿 형태로 제조되지 않아 겉보기

밀도는 측정할 수 없었다(Table 3 참조). 특히 12%의 목분 

함수율에서는 전체적으로 펠릿형태로 성형되지 않았다. 이

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폐식용유가 비수용성인 관계로 목분 

간의 화학적 결합에 이용되지 않았거나, 압밀화 과정에서 

폐식용유가 윤활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다이 홀에서 빠

르게 출사되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3] 따라서 리기다

소나무 및 신갈나무 목분을 이용한 펠릿의 대량 생산에서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펠릿 제조 공정에서 목분의 투입속도를 낮추거

나 폐식용유의 첨가량을 2 wt%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평다이 펠릿성형기로 제조한 펠릿의 품질 측정결과를 토

대로, 리기다소나무 목분의 함수율을 12%로 조절하고 커피

박을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조건 중

에 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목분 함수율과 상관없이 

신갈나무 목분에 커피박을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펠릿 함

수율, 겉보기밀도, 내구성, 발열량은 모두 A1 기준을 만족

하였으나, 회분 함량이 A2 기준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고

등급의 펠릿 제조를 위하여 신갈나무 목분과 함께 회분 함

량이 낮은 수종을 혼합하여 펠릿을 제조하거나, 신갈나무 

목분의 펠릿 제조용 원료화 공정에서 수피 함량을 최소화하

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4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펠릿의 
내습성

평다이 펠릿성형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펠릿의 연료적 특

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분의 함수율을 10%로 고정하고, 

목분의 전건중량을 기준으로 2, 4, 6, 8, 10 wt%의 폐식용

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펠릿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리기

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목분에 폐식용유를 4 wt% 이상 첨가

하였을 때, 펠릿 형태로 성형되지 않았다. 따라서 폐식용유

의 첨가량을 목분의 전건중량 대비 2 wt%로 조절하여 제조

한 펠릿의 내습성(중량증가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폐식용유를 첨가하지 않은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펠

릿은 고습처리(온도 25℃, 상대습 90%, 3시간) 이후 수분 

흡수에 따른 중량증가율이 각각 10.72% 및 11.21%로 측정

되었다. 그러나 폐식용유를 2 wt% 첨가한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펠릿의 중량증가율은 각각 10.24% 및 10,84%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펠릿의 내습

성은 폐식용유의 사용과 함께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리기다소나무: p=0.47; 신

갈나무: p=0.35). 이는 폐식용유의 첨가량이 2 wt% 제한

된 관계로 내습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 결과와 함께 제조 펠릿의 형태 및 연료적 

특성 결과를 토대로, 10% 함수율의 목분에 폐식용유를 첨

가제로 사용하여 평다이 펠릿성형기로 펠릿을 제조하는 것

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

으로 펠릿 제조에 있어 목분의 함수율(10% 미만) 및 형상, 

압밀화 공정에서 목분 투입속도, 대량생산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링다이 펠릿성형기의 적용 등에 대한 추가연구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리기다소나무와 신갈나무 목분에 식품부산물

인 커피박 및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실험실 규모

의 피스톤 및 파일럿 규모의 평다이 성형기를 이용하여 펠

릿으로 제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료적 특성 및 내습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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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커피박 및 폐식용유를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

조한 목재펠릿의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회분 함량은 폐식용유에 대한 대조구로 사용된 바이오오

일에서 가장 높았으며, 커피박은 리기다소나무와 차이가 

없는 0.5%로 그리고 폐식용유는 회분을 함유하지 않았다. 

발열량은 폐식용유, 커피박, 리기다소나무, 신갈나무, 바

이오오일 순으로 나타났다. 첨가제의 사용량이 목분의 전

건중량의 2 wt%로 제한된 관계로 제조된 펠릿의 회분 함량

과 발열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상용화 공정을 

위한 커피박 및 폐식용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피스톤형 성형기로 제조된 리기다소나무 및 신갈나무 

펠릿의 내구성은 커피박과 폐식용유의 첨가와 함께 각각 

증가 및 감소하였다. 한편 목분 함수율을 12%로 조절하여 

커피박과 함께 제조한 리기다소나무 펠릿의 내구성은 증가

하였으며, 이 조건에서 커피박의 크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다이 펠릿성형기로 제조한 펠릿의 

함수율은 수종, 목분 함수율, 첨가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국

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폐식용유의 첨가와 함께 10%와 12%의 목분 함수율

에서 제조한 펠릿은 길이가 감소하거나, 성형되지 않았다. 

따라서 폐식용유는 펠릿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첨가제로 부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박의 경우, 12% 목분 함수율로 

제조한 리기다소나무 펠릿에서 내구성이 증가하였으며, 신

갈나무 펠릿에서는 함수율과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커피박을 첨가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펠릿의 겉보기밀도는 

목분의 수종 및 함수율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나, 대부분에

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을 만족하였

다. 따라서 첨가제로 커피박의 사용과 함께 목분 함수율을 

12%로 조절하여 펠릿을 제조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커피박과 함께 제조한 리기다소나무 펠릿의 

내구성과 신갈나무 펠릿의 회분함량을 국립산림과학원 목

재펠릿 품질규격 A1 기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와 함께 첨가제 사용유무에 따른 생산성 변화, 원료

로부터 최종 생산되는 펠릿의 수율, 첨가제 수급 용이성, 

첨가제의 함수율에 목재펠릿 품질에 미치는 영향, 펠릿 성

형기의 규모, 운전시간, 장기운전시 물성변화 등에 대한 고

려가 상용화 공정의 적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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